
<한화종합화학> 원료·가공부문 물적분할 추진

한화(회장 김승연)가 한화종합화학을 가공부문과 원료부문으로 물적분할한다고 5월3일 발표했다. 

한화는 5월3일 한화종합화학 이사회를 개최, 7월1일자로 가공부문은 한화종합화학이 계속해서 맡고,

원료부문은 한화석유화학으로 독립시키로 했다. 

한화는 분할 후 가공부문을 부채비율 8 1 %의 우량법인화

해 2 1세기 주력 사업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. 

원료부문은 부채비율 1 6 8 %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

석유화학 전문기업으로 재편한다. 

특히, 대림과의 빅딜을 마무리짓고 추가 구조조정을 계

속해 1 9 9 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1 0 0 %로 낮출 계획이다. 

한화 구조조정위원회는 가공부문은 원료부문과 운영방

법, 생산제품, 고객 측면에서 전혀 달라 1 9 9 6년1 0월부터

분리운영해 1 9 9 8년 3 7 9억원의 손익을 개선했고, 1999년

에도 1 0 0억원의 경상흑자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. 

한화는 가공부문의 합리화를 추진, 대형 사출도장사업,

조립식 욕조사업 등 한계사업을 철수하고 인력도 1 2 0 0

명 수준에서 5 1 0명으로 감축했다. 

물적분할은 1 9 9 8년 개정상법에 신설된 분할제도에 따라 허용된 분할방법으로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

회사 주주에 귀속시키는 단순분할과 달리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 1 0 0 %를 소유하게 된다. 한화

종합화학은 원료부문이 가공부문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. 

기업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안고 물적분할할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가 이연되며, 취득세

와 등록세는 면제받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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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산 부 채 매출액 자기자본 부채비율

국내 AN 수급현황한화종합화학의 원료·가공 분리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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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5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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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0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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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6 8

2 478 3 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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